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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4월 2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국정과제회의

지역간 불균형이 해소 되어야 국가가 균형 발전 합니다

 

반갑습니다. 오늘 첫 회의입니까? 국가균형발전위 첫 회의를 뜻 깊게 생각

합니다. 상투적인 말로 뜻 깊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

데 대해 특별히 뜻 깊게 생각해서 뜻 깊다 말한 것입니다.

  

내가 여러 약속하고 있지만 국정과제추진단에 국가경쟁력강화 관련 위원회

나 추진단이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노무현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완전히 버

렸나 보다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기술혁신, 과학입국 내세우면서

도 역시 뚜렷한 것이 없어 별거 아니다라고 보기에 딱 좋게 되어 있습니

다.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안이 이 전략(균형발전위 안)에 있습니

다. 분권과 지방화,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개의 개념이 국가균형

발전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약점은 분산형으로 

가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

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분산형으로 가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지

방간의 갈등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. 공정한 방법이라고 채택한 

일도 인사문제로 지역신문에 시커멓게 나고, 지역편중인사라고 혹은 소외

감정론이니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.

  

이런 토대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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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합니다. 이것은 좋은 대학들이 지역산업을 

이끌고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으니 사

명감 갖고 도와주십시오. 


